
KCC, 성장지속 가능 화학기업
베인 , 매출·순익·주주수익률 분석 … 성장지속 가능 대기업 10개뿐

바람직한 성장구조를 갖추고 앞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거두면서 성장할 수 있는 한국의 스타기업은 삼성전

자, SK텔레콤을 포함해 10개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.

미국 경영전략 컨설팅 회사인 베인&컴퍼니는 10월17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에서 매출액

5000억원 이상 115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992년부터 2001년까지 △매출 △순익 △주주수익률에서

수익성을 동반한 지속적인 성장을 해온 기업이 10곳(9%)이라고 발표했다.

삼성전자, SK텔레콤 외에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삼성화재, 신세계, 동부생명, 금강고려화학, 농심, 태평

양, 하이트맥주, 남양유업 등이다.

한국의 스타기업 비율은 일본의 3%에 비해서는 높지만 전세계 2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평균치

13%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다.

스타기업으로 선정된 10사는 지난 10년간 매출과 순익의 연평균 실질성장률이 모두 5.5% 이상을 기록했다.

또 주식을 산 투자자에게 안겨준 수익성을 보여주는 총주주가치수익률(TSR)이 다른 기업의 수익률을 크게 웃

돌았다.

스타기업들이 속해있는 업종은 첨단 하이테크에서부터 전통제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지만 8사가가 음식

료, 서비스, 통신, 화장품 등 최종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업종에 속했고, 기업간거래(B2B)에 속한 기

업들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.

또 절대다수(88%)가 매출액 기준으로 수출보다는 내수시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<안방의 강자>들이다. 특

히, 75% 이상이 핵심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면서 해당 분야에서 강력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.

조사대상 115개 기업 중 삼성SDI, 삼천리, 효성, LG건설, 하나은행 등 29개 기업은 매출과 수익 성장률 등

2가지 기준을 충족시켰으나 주주가치 측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지 못해 스타기업에 뽑히지 못했다.

앞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예측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며,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, 재벌에 대한 부정적인

인식이 줄어들어야만 스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.

조사를 주도한 베인&컴퍼니의 베르트랑 프앙토 파트너는 많은 한국기업들이 덩치를 키우는데 주력하고 있

지만 주주입장에서 볼 때 제대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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